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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 명  서

옥시와 애경은

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에 책임을 다하라!

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년이 지났다11 .

사망 및 폐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작, 

년 주기를 맞아 시작된 피해대책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이수 전헌법재판관가 10 ( : )

올해 월 개 주요 가해기업과 천여 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정안을 내놓3 , 9 7

았다 이 중 개 기업은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가장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. 7 , 옥시

와 애경 개 기업만 조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2 . 

피해자 천여 명은 피해신고자 기준이며 실제 피해자는 만 명 가습기살균제 (* 7 95 [

사용자의 추산 이고 이로 인한 사망자만 만 명으로 추산되는 세계 최악10.7% ] , 2

의 생활화학물질 참사다 경주지역 피해자는 약 명으로 추산된다. 5,000 .)

전체 천만 개 가습기살균제 중 1 옥시는 절반에 달하는 만개를 판매했고 이로 490 , 

인한 피해자도 압도적으로 많다. 애경은 만개로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살균제172

를 판매했다 개 기업만 합쳐도 전체 가습기살균제 분의 에 해당한다 가장 많. 2 3 2 . 

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발생시킨 옥시와 애경이 피해조정안을 동의하지 않고, 

오히려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.



경주환경운동연합은 옥시와 애경이 최대 가해기업으로서 피해조정안을 적극 수

용하고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. 

만일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리고 피해조정안을 끝내 외면한다면 년과 같이 , , 2016

다시 한 번 전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범국민 불매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.

마침 지구의 날인 월 일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룬 영화 공기살인이 전국4 22 , [ ]

에 개봉된다 많은 시민이 이 영화를 보고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. 

계기가 되길 바란다 더 이상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생활화학제품 때문에 우. 

리 이웃이 죽고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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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주환경운동연합

문의 이상홍 사무국장: (010-4660-1409)□ 

! 피해조정안 관련 최근자료 링크  

·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위한 조정안조정위원회( , 2022.3.28)

· 옥시영국본사 나라시만 사장과 주주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(2022.4.12)  

· 애경의 잘못 열가지와 애경불매운동(2022.4.11)

· 옥시의 잘못 열가지와 옥시불매운동(2022.3.28) 

· 공정위의 애경 과대광고 과징금부과 합법이라는 대법원판단(2022.4.10) 

·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들은 무한책임져야한다(2022.3,24)    




